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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 폐기!교섭창구 단일화 폐기!

노조 할 권리 노조 할 권리 
보장하라!보장하라!

전국 5만의 노동자들 한 자리에

11월 12일, 일요일인데도 5만명에 달하는 전국의 수많은 노

동자들이 서울시청 광장에 모였다.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문재

인 정권이 들어섰지만,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있는 노동 현장

의 문제를 절절하게 풀어놨다. 특히, 전날인 11일과 당일 아

침에 고공농성에 오른 금속노조 파인텍지회와 건설노조의 소

식은 가뜩이나 추워진 날씨를 더 춥게 만들었다. 

핵심은 노조할 권리 보장!

박근혜 정권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 노조를 인정받지 못

하고 있는 전교조, 특수고용노동자로서 노동권을 누리지 못하

는 건설노조, 노조파괴 공작으로 신음하는 금속노조 등 수많

은 노조들이 요구한 것의 핵심은 결국 노조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라는 것이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투쟁을 통해 찾는 것 

뿐이다. 

지부는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 날 집회에서

도 교섭창구 단일화 폐기 내용을 담은 선전물을 배포하고 피

켓 행진을 통해서 우리 요구를 전국의 동지들에게, 서울 시민

들에게 알려나갔다.

노동법 개정될 때까지 끝까지!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을 폐기하는 것은 결국 노동법을 개정

해야 하는 일이다. 국회를 움직여야 한다. 민주노총과 금속노

조는 11월부터 12월까지 열리는 국회에 맞춰 투쟁을 계획하

고 있다. 또한 실제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2018년 상반기까지도 이 내용을 가지고 투쟁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부는 지금까지 꿋꿋하게 투쟁을 이어 

왔듯이 법이 개정됟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현대성우메탈 문제 방관하는 

충주노동지청 규탄한다! * 이번주 일정 *

■ 대전,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캠페인

    11/14(화) 11:30 ~ 13:00 

    한밭공동화사업단지 ‘공단식당’

■ 충북,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선전전

    11/16(목) 06:30, 청주 성모병원 인근

    11/16(목) 07:00, 음성 Y&T파워텍 앞

현대성우메탈지회가 설립된지 벌써 7개월 가까이 흘렀다. 그 동안 현장에서는 교묘한 

차별과 탄압이 지속적으로 벌어졌다. 지회가 설립되지 마자 표적징계가 이뤄졌고, 지

회장이 무급전임 활동 이후 현장 복귀를 하려하자 이를 거부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

고 있다. 

10월 25일, 지부, 지회는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부 신임 충주지청장과 면담 자리를 가

졌다. 이 자리에서 현재 현대성우메탈에서 벌어지는 노조 탄압에 대해 노동부가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11월 중순까지 해결 노력이 보이지 않을 경우, 노

동청을 상대로 투쟁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노동부는 당사자 조

사 조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다. 문제 해결에 의지 자체가 전혀 없다.

지부는 충주노동지청을 상대로 투쟁을 시작할 예정이다. 노조탄압을 방관하는 노동청

은 필요없다. 


